
광역권 지상파 UHD 재난경보 시범서비스 개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정한근)은 25일에 부산‧대구‧광주 3개 

광역시에서 UHD 방송망을 활용한 ⌜지상파 UHD 재난경보 시범서비스⌟
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지진, 지구온난화 등 긴급대형재난의 증가로 신속‧안정적인 재난

경보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2019년 수도권에 이어 

이번 광역권 확대로 UHD 재난경보서비스의 전국 확산에 한발 다가섰다.

□ 지상파 UHD 재난경보는 개인 단말기가 없어도 재난상황을 인지할 수 있

도록 공공장소‧미디어에 설치된 전용수신기로 문자, 이미지, 음성 등을 

표출하여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ㅇ KCA는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경보 사업을 추진하였고,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올해는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기존 전광판, 대중교통 외에도 

다중이용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마을방송, 공원 등 일반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장소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활용도를 높였다.

□ 정한근 KCA 원장은 “국내 재난의 대형화, 국지화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경보 특화 기술을 다수 탑재된 지상파 UHD

방송망을 활용한 재난경보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국가 재난경보 전달체

계를 한층 고도화시킬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

보도자료
2020년 11월 25일(수) 배포 직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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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운영지원단 총무홍보팀 최혜인 (061) 350-1325



[사진 1]

11월24일 KCA가 광주시청, KBS광주, 

KBC(광주방송)와 함께 협조하여 광주 

염주체육관 실내수영장 전광판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목적으로 지상파 UHD 

재난경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